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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식기․재생타이어는 대기업 영역
전경련, 대기업 제한하면 외국기업 시장잠식 … 재벌기업 제한은 역차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월19일 레미콘, 두부, 금형에 이어 주방용 유리식기와 재생타이어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주요 품목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타당성 분석시리즈> 보고서에서 “플래스틱 식기와 대체 가능성

이 큰 유리식기는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품질 향상과 기술혁신을 해야 하는 품목으로 대기업의 사업 참여가 제

한되면 브랜드와 기술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글로벌기업이 국내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유리식기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생산기업인 S사의 협력기업 54곳 매출액이 972억원 가량

감소하고 949명의 협력기업 근로자의 고용이 불안해진다”며 “유리식기를 적합업종 선정대상에서 제외해야 한

다는 협력기업의 서명을 받아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이 상생협력촉진법에 따라 대기업의 생산량을 제한한 재생타이어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

로 선정하는 것은 이중규제라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재생타이어 생산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위탁ㆍ생산하는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하고 있어 이미 사업이양이 완료됐다”며 “글로벌기업들이 재생타이어 사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한국만 대기업의 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

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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